
2 0 0 0년 화력 최대 사용 C O2 발생 피크

일본 전력 중앙연구소는 2 0 5 0년까지의 화력발전소 C O2 발생량을 계산, 2010년과 2 0 5 0년 전력 생산량

이 8 8년대비 각각 60%, 150%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.

화력발전 설비의 평균가동률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C O2 발생량은 2 0 0 0년에 최고에 달하고, 이

후 감소해 2 0 1 0년경 최저를 나타낸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이것은 2 0 0 0년까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화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으로, 이후 수요둔화와 비화석

에너지 공급이 증가, 저하하게 된다.

2 0 5 0년 전에 비화석 에너지를 개발하더라도 C O2 발생량은 점차 증가, 열효율이 현상유지된다면 C O2

발생 억제목표는 매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한편 고효율 신형화력을 적극 추진하면 C O2 발생량은 2 0 0 0년에 최고가 되지만 2 0 0 5년에는 9 0년 수

준으로 저하, 이후 점차 감소한다.

신형화력 도입 초기는 효과가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C O2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고효율 발전기술은 석탄화력에서 초초임계압 미분탄분재 화력(발전단열 효율 42.7~44.2%), 가압유

동상 연소 복합발전(42 ~46%), 석탄가스화 복합발전(46~50%),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복합발전

(50% 이상) 등을 예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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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> CO2 발생량예측


